
대덕클럽 김철환이사장 발표내용

대덕연구단지는 사십여년동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수
명주기가 짧아지고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기존 연구중심이 아닌 성과중심의 단지로 거듭
나야만 미래의 생존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대덕의 비전으로 벤처창업을 말할 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대덕에 실리콘밸리를 실현하자고 말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덕은 실리콘밸리와 언어적, 경제적 환경이 다르다-영어와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실리콘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대덕은 실리콘밸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닌 대덕만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요즘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창업에 대한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과 연구
소가 집중되어 있는 대덕으로 연구원창업에 대한 관심과 기회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원창업기업을 멘토링 하다보면 대부분이 여전히 기술개발
중심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그 외의 창업에 대한 준비와 학습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창업은 매출을 전제로 하며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
비스로 판매 가능하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연구소에서는 기
술의 언어로 대화가 가능했다면 창업의 세계에서는 시장의 언어로 변경되어야만 고객과
의 소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창업을 하고 엔젤투자나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는 것은 연구보고서와 다릅니다. 사업
계획이나 투자제안이 시장에 기반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기술개
발에 국한된 연구보고서 일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치있는 기술에 대한 사업화는 상
업화의 장벽에 의해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 연구원창업에 대한 지나친 
보호장치는 기업가로서의 성공의지를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인력양성, 자금지원 등 창업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투자를 통해 기술
과 열정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대덕에서 보유한 기술과 인적인
프라에 비해 우수한 창업기업들이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미 인프라가 아닌 다른 부
분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일례로 대덕의 우수한 기
반을 바탕으로 혁신기술창업가를 지원하고 창업생태계를 만들어나가고자 설립한 카이트
창업가재단에서도 지금까지 투자실적을 보면 대부분 대덕보다는 수도권지역의 창업기업
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덕은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 풍부한 인적자원, 그리고 정부의 자금지원과 
더불어 제대로 된 창업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출발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
어내고 기술이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창업가를 
육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덕 내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